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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략 수립의 전제들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도시인문학센터장)

1. 부평의 인문지리

□ 연혁

〇 부평(계양)문화권은 ‘주부토’로 불리던 삼국시대 이래 오랜 기간 독자적 문화
권역을 형성해왔지만 개항이후 빈번한 행정체계의 변화, 해방후 급속한 산업
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역사적 단절감이 큼.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당시 이 일대는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으며, 1940년에는 
부평 일부가 다시 인천부에 편입되었음.

〇 해방이후 부천군에 속해 있던 부평지역(계양, 서구, 부평)의 대부분은 다시 
인천시로 통합되었고 1968년 ‘북구’로 명명되었으며, 1988년에는 철마산 서
쪽의 해안 지역은 서구로 분리되었으며, 1995년에는 경인고속도로 북쪽에서 
계양산 일대와 경인운하 일대의 지역이 계양구로 분구되고, 북구의 잔여 구
역이 ‘부평구’로 개칭되는 과정을 거쳤음.

  <표 1> 부평구 연혁과 행정구역 명칭 변천

고려시대 부평의 명칭과 읍격 변화
명칭 시기 읍격

고
려
이
전

주부토
(主夫吐)

고구려 군(郡)

장제
(長堤)

통일신라 군(郡)

수주(樹州)

고려초
(10세기 전반)

-

성종 14년(995) 단련사(團練使)
현종 9년(1018) 지주사(知州事)

안남(安南) 의종 4년(1105) 도호부(都護府)
계양(桂陽) 고종 2년(1215) 도호부(都護府)
길주(吉州) 충렬왕34년(1308) 목(牧)
부평(富平) 충선왕 2년(1310) 부(府)

 

부평구 계양구 서구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1910 경기도 인천부
1914

부천군-부내면 계양면
서곶면

1940
부평출장소

1940
서곶출장소

1968 
북구

북구
1988
서구

1995
부평구

1995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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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현재의 부평구는 고려시대(1310년)이래 사용해온 역사적 지명을 새로이 계승
하고 있으나 전통적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계양구와 서구에 남아 있어 ‘유형
의’ 문화유산이 전무한 지자체임.1) 전통문화유산의 빈곤 현상은 이웃 서구
(13)나 계양구(11)와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짐.

<그림 1> 인천광역시구군별 문화재 보유현황(2014)

〇 부평은 고려시대 이래 곡창지대였으며 근대 농업의 발상지였으며 일제 강점
기에는 조병창 설치로 식민지 병참기지로 기능했으며, 해방후에는 자동차 산
업을 비롯한 근대산업도시로 도시의 주된 기능이 변화해왔음. 부평지역(현재
의 부평구)은 일제가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조성한 군수산업 도시라는 부정
적 유산을 지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근대적 농업과 공업의 선구지로서 산
업화를 이끌어 온 도시이기도 함.

2. 부평구의 역사 및 자연자원

□ 역사자원

〇 민속 문화 자원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6호 부평두레놀이, 천일시험 염전 
터 표지석, 부평회다지소리 등.

〇 설화 자원 : 굴포 운하 굴착 실패담, 원통이고개의 한양천도 실패담을 비롯
한 원적산, 아나지고개 관련 설화가 다수 전해오고 있음. 또 부평 일대는 저
습지로 큰 우물이 많아서 대정리, 후정리, 열우물, 항굴 등의 샘 관련 지명
과 샘에 얽힌 전설이 다수 남아 있음.2)

1) 부평구의 보유 문화재는 모두 무형문화재임
2) 중국 산동성 제남시의 경우 샘이 많은 도시라는 점에 착안 샘을 관광자원화하고 ‘샘의 도시’로 브랜드

하고 있음 



부평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략 수립의 전제들_ 19

<표 2> 부평구 설화 및 지명유래 사례

구 분  사 례 비고

설 화
아나지고개와 주막,아나지고개 도둑, 굴포천과 원통이고개, 굴포천 한다리
와 구렁이, 원적사의 말무덤, 원적산 호랑이,십정동 대장바위,코박굴 코바
위, 항굴마을 우물이야기 

굴포천
아나지
원통이

지명유래
주부토(主夫吐), 장제(長堤), 부평(富平), 동소정면(同所井面),3) 대정리(大井
里),4)후정리(後井里), 십정동(十井洞, 열우물) 

우물

□ 자연자원

〇  부평구의 뚜렷한 자연자원은 굴포천과 한남정맥이다. 한남정맥을 인천광역
시의 육지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전통시대에는 인천도호부와 부형도호부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현재는 주안산에서 호봉산, 원적산을 거쳐 청천동에 
이르는 능선과 산록, 고개들로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아나지 
고개 (효성동-서구 가정동), 장고개 (청천동-서구 가좌동) 구루지고개 (산곡
동-가좌4동), 원통이고개 (부평동-십정동), 비리고개 (일신동-남동구 만수동), 
무네미고개(일신동-남동구 장수동)등은 주로 한남정맥을 넘어 인천도호부 지
역과의 교통로이다.

<그림 2>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부평계양지역

〇 굴포천(堀浦川)은 인천광역시의 부평구 금마산 북사면의 공설묘지 내 칠성약
수터에서 발원하여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를 이루며 북류하는 하천
이으로 김포시를 지나 한강에 유입함.

〇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교천(大橋川) · 직포(直浦) · 굴포(堀浦)라는 세 

3) 민간에서는 ‘동수재이’로 부르고 동수동도 동소정과 관련되는 지명으로 보임
4) 현재 부평대로의 좌측 우리은행 앞 부근에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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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중 대교천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근원은 원적산에
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직포가 되고, 김포현을 지나면서 굴포가 되어 제법
진(濟法津)으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되어 있음. 

〇 오늘날의 굴포천 상류는 대교천, 중류는 직포, 그리고 김포 일대의 하류는 
굴포라는 지명으로 구분되어 불렸음. 굴포라는 지명은 부평과 인천 사이의 
산줄기에 위치한 원통이고개 · 무네미고개 · 안하지고개와 함께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친 운하 굴착과 관련된 지명 유래를 갖고 있음.

<그림 3> 군현도(1872)에 나타난 부평(서울대 규장각 소장)

<그림 4> 굴포천 풍경

출처: http://blog.naver.com/kimrg?Redirect=Log&log

〇 부평지역의 문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간 단절의 역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도시의 뚜렷한 경관이자 전통시대로부
터 일제강점기, 산업화시기의 생활사 유적이라 할 수 있는 굴포천을 부평문
화의 상징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복개된 굴포천 상류를 생태공원으로 
재생한다면 그동안 도로와 건물로 단절되었던 도시 공간을 문화생태적으로 
횡단·접속시킬 수 있으며 굴포천변에 산재하고 있는 유휴공간과 건물을 활용
하여 ‘천변문화’를 형성한다면 구도심 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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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문화자원(유물)
자연
(경관)

 근대문화유산(사건) 문화 특징  

부평
계양

문화권

계양구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만일사지, 
계양산성, 욕은지, 어사대, 봉일사
지, 자오당지, 오조산, 중심성 유
적, 이규보의 계양시문

계양산 황어장 만세시위운동(3.1), 
고려문화
농경문화

부평구 부평두레놀이5) 
철마산 
굴포천

농경문화, 근대적 천일제염 발상지
(십정동) 부평 수리조합투쟁, 일본병
참기지(일본육군조병창), 미군주둔
(애스컴, 캠프마켓) . 최초의 자동자 
생산지, 6월항쟁

근대 농업
상공업 도시

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 검암, 연희
진지, 가정지, 청송심씨 세거지

원적산
다도해

세곡선 경유지
해안방어 

고려도자기문화
해양문화

〇 부평구의 역사 자원의 특징은 전통적 문화자원이 빈약한 대신 근대문화유산
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자연자원인 굴포천과 한남정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 강점임.

 <표 3> 부평계양문화권 역사, 자연자원

〇  부평은 1940년대 일본조병창에서 해방후 미군 보급창인 애스컴(ASCOM)을 
거쳐 오늘의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이어지는 병참기지의 역사를 가
진 도시임. 2016년 캠프마켓의 개방을 앞두고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캠프마켓내부에는 일본육군조병창 당시 사용된 거대
한 지하시설과, 폐철로 부지등이 있음. 부평구는 이 공간을 역사·문화적 기
능을 중심으로 슬럼화한 인근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임.

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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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평아트하우스 부평문화사랑방 부개문화사랑방

위치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 부평구 주부토로 173 부평구 동수로 162번길 11

면적 1,817㎡ 490㎡ 203㎡

좌석수 170석 113석

개관일 2010.12.29 2003.12.29 2008.09.24

박물관명 소재지 규모(㎡) 개관 소장물품 비고

부평역사박물관
부평구 굴포로 

151
3,056.64 2007.03.29 3,680점

3. 문화예술자원

□ 부평구 문화 시설

〇 부평구의 주요 문화시설은 총 24개소로, 공연장 11개소(양외공연장 2개소 
포함), 전시관 3개소, 생활문화시설 3개소, 박물관 1개소, 도서관 6개소임.

<표 5> 부평구 주요공연 및 전시장 현황

구   분 소재지 좌석수(면적) 비고

공연장
부평아트센터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1,207석

대공연장: 884석
소공연장: 323석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구 주부토로 173 170석
부개문화사랑방 동수로 162번길 11 113석

공연장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 체육관로 76 400석
부평구청 대회의실 부평구 부평대로 168 360석
부평구청역 공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50석
굴포천역 공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50석

야외
공연장

분수공원 야외공연장 삼산동 458-4 908석
부평역사박물관
야외공연장

부평구 굴포로 151 540㎡

전시관

부평구청
(구청내지하)

부평구 부평대로 168 320㎡

부평아트센터 부평구 부평대로 168 391㎡
부평구청역 인천지하철 1호선 86㎡

<표 6> 생활문화시설 현황: 3개소

<표 7> 박물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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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소재지
시설(㎡)

규모
열람석수(석) 도서관 

개관일부지 건물 계 자료실 열람실
계 6개소 6,861.64 2,715.74 984 984 -

부개
도서관

부일로83번길
46(부개동) 3,130.40 638.23 지상3층 205 205 - 2012.09.13

삼산
도서관

부평북로445
(삼산동) 1,048.40 416.30 지하1층, 

지상4층 171 171 - 2012.05.07

부평
기적의
도서관

길주남로 
166

(부개동)
1,300.10 644.47 지하1층, 

지상2층 300 300 - 2006.03.10

청천
도서관

원길로 23
(청천동) 760.00 527.60 지하1층,

지상2층 146 146 - 2013.04.12

갈산
도서관

주부토로 
254

(갈산동)
303.34 303.30 지상2층 92 92 - 2011.07.19

부개
어린이도서

관

동수로 166
(부개동) 319.40 185.84 지상

3,4층 70 70 - 2011.07.14

<표 8> 도서관 현황

         *기타 꿈나무작은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 29개소가 부평구일원에 산재･운영되고 있음.

□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〇 부평두레농악: 인천시 무형문화재 부평두레놀이는 예로부터 부평평야에서 모
내기철에 행해지던 전통적인 노동풍물놀이며, 가락이 경쾌하고 맺음이 분명
하고 힘이 넘치고 불가락을 펴서 강하게 치는 것이 특징임. 부평두레놀이는 
주인공 41명 외 부평구 22개동 500여명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됨.

<그림 5> 부평풍물대축제

〇 부평풍물대축제: 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 이래 부평두레농악을 계승하여 
매년 개최되어온 부평과 인천의 대표적 축제임 국내외초청공연, 경연대회, 
퍼레이드,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연인원 7~80만명이 관람하는 전형적 
도심축제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공연예술 대표축제>로 선정
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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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사진 서예 문학

인원 356 71 48 68 89 32 29 19

구분 합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문화일반 기타

단체수 51 39 7 3 1 1

구분 합계 음악 연극영
화 공예 미술 무용 문학 사진 기타

단체수 75 27 8 10 8 7 4 2 9

구분 부평관련음악가 비고

50년대~70년대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의 한명숙, <내 사랑 주리안>.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의 최희준, <밤안개>의 현미, <사랑과 평화>의 보컬 이철호, <한국 락 

기타의 신>이라는 별명을 듣던 김홍탁 등

70년대~90년대
구창모, 최성수, 유심초, 백영규, 파이오니아, 서울패밀리, 이승재, 코요테(신

지), 박기영 등

90년대~현재

글루미써티스(KBS 드라마 ‘추노’), GUTZ(3인조 인디밴드), 써드스톤(3인조 

인디밴드), 이규영(루비레코드 대표), 하일라이츠, 락타이거즈, 덤덤라디오, 

카멜라이즈(포크트리오). NARANG, 블루니어마더, 부평올스타악단, 정유천밴

드, 휘오리 등

□ 인적자원

<표 9> 부평구 문화예술인연합회 회원현황 (단위: 명)

<표 10> 부평구 문화예술단체 현황 (단위 1개)

<표 11> 부평구 문화예술동아리 현황 (단위 1개)

<표 12> 부평관련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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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지표에 나타난 부평구민의 문화 활동 특성 

□ 문화 소외

〇 부평구민 중 문화예술 행사에 연간 1회도 참여하지 않은 구민이 39%에 달
하며, 참여하였다는 인원 가운데 대다수는 축제 참가나 대중문화공연 관람, 
역사ㆍ문화유적 방문 등과 같은 일회적 참여나 단순한 활동에 그치고 있음. 
구민의 4.4%만이 동호회 활동을 경험이 있다는 답한 사실 역시 문화적 소외
현상을 확인해주는 지표임.

□ 탈부평화 현상

〇  2012 부평문화지표조사 결과 상당수의 부평구민의 문화 활동이 서울과 부
천을 비롯한 부평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음. 이러한 결과는 시설이나 기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물론 부평의 문화시설에서 미술관을 비롯한 전시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문화지원기구인 부평문화재단, 공연
시설인 부평아트센터, 부평역사박물관, 문화사랑방 등을 갖추고 있어 인천시 
타 군구에 비해 우월한 문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〇 부평구민의 문화활동 패턴에서 나타나는 탈부평화 현상은 부평구가 문화행
정과 시설 프로그램 면에서 압도적인 서울과 부천에 인접해 있으며, 부평구
의 낮은 주간인구지수(90), 그리고 부평구민의 상당수(24.8%)가 서울과 경기
도의 도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인구특성,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요인으로 
보임.



26 _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

□ 문화향수의 편중성

〇 부평구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인천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한 인지율 및 만족도
는 매우 높음(인지도 91.4%, 참여율52.0%). 부평풍물축제는 부평구의 지속
적인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 참여로 대표적 문화예술행사로 자
리 잡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전통예술의 특성이 강한 풍물축제에 대한 집
중이 부평의 인문사회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풍물축제에 대한 
집중은 지역문화 생태계를 단조롭게 만들 개연성도 있기 때문임. 

       

〇 문화향유와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부평구의 지역성과 구민들의 요구를 고려
한 보완적 프로그램과 축제를 계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평은 한
국 대중음악 특히 로큰롤과 재즈 음악의 발상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재즈음악은 1951년 이후 30여년간 존속했던 
미군 군수지원사령부인 일명 애스컴(US Army Service Command)을 중심
으로 형성된 기지촌 클럽 문화이었지만 한국 현대 대중음악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았음. 이를 활용한 대중음악 축제는 부평의 지역정체성과 장소성, 그
리고 구민의 문화적 요구와 부합할 수 있음.6)     

6) 부평문화재단. 2012부평문화지표조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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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음악융합도시
 SWOT 분석 대응 전략 요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인구 밀집, 대단위 아파트
-편리한 교통
-인적 자산과 의사소통 네트워크
-축제성공 경험
-도심생태하천(굴포천)
-애스컴 주변 클럽 문화 역사 
-부평문화재단(부평아트센터) 음악
관련 콘텐츠 개발 운영 경험  

-주간 인구지수 감소(이동)
-전통문화자원 빈약
-구 재정 기반 취약
-공단도시 이미지
-구도심슬럼화, 취약계층 증가 
-음악·음반 산업특화 기반 취약

기회(Opportunity) SO : 강점강화전략 WO : 약점극복전략

-캠프마켓 개방, 굴포천 복원 등 
대형 도시 재생 사업
-대형 문화 체육시설의 입지 
-정부의 콘텐츠·생활문화·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 강화 

-시민참여형 문화도시추진조직 구
성 운영  
-생태하천 문화 회랑 벨트화
-생활밀착형 음악생활화 공간구축
-라이브 클럽 활성화 

-부평역등 이동 공간 활용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발굴
-도시재생 등 연계사업을 통한 재
원 확보
-구도심 낙후지역 문화거점화
-부평 연고 음악인 유치   

위협(Threat) ST : 강점강화․위협극복전략 WT : 약점 위협 회피전략

-인근도시와의 비교(부천)
-지자체 공연장간 경쟁  
-풍물축제의 정형화 
-구도심 쇠퇴로 청년 인력유출 지속 

-시민 생활음악 커뮤니티 활성화
-부평풍물축제와 음악콘텐츠 융합
-뮤직플랫폼에 청년인력 유치
-음악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근현대 대중 음악사 중심 스토리
텔링
-뮤직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생
태계 조성
-음악도시와 쾌적한 생태하천을 부
평 브랜드화

5. 문화도시 비전 및 전략 

1) 부평구 문화 환경 종합 분석(S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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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도시 조성사업 비전 설정의 전제

〇 부평문화도시조성사업의 목표는 문화도시사업의 공모계획에서 제시한 일반
적 목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가 문화 정책의 핵심요소, 문화 관련 주요 법안
의 목표와 중점사업, 문화 패러다임 및 트렌드 변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현안과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설정 되어야 함      

〇 문화도시사업의 목표: ‘문화도시’란 도시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를 창출하여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로 요약되며, 문
화도시 사업은 “도시문화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7)

〇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관련법안의 목적

- ｢문화기본법｣의 목적은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을 높이는 것임. ｢문화기본법｣
에서는 최초로 ‘문화권(文化權: 자유권과 사회권의 개념을 포괄)이 국민의 ’
권리‘로 명시되었음. 

- ｢문화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문화관련 인프라 운영에 대
한 종합적 평가를 기초로 기관별 목표와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음.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은 문화 인프라의 공공성 구현을 확대하는 것임. 

- 모든 공공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문화 활동과 자원에 쉽게 접
근하여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의 문화적 권리는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조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 이 법의 목적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
는 고유 문화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었으며, 지역문화 
진흥의 4대 기본원칙도 이 목적에 의거하여 명시하고 있음.   

7) 문화도시사업의 유형은 ①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중심형, ② 문화기반 
경제활동 중심의 문화산업중심형, ③ 지역의 고유자산을 부각하여 문화관광 효과를 강조하는 문화자산
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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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부평구 도시 공간 재생 계획

- 부평미군기지 이전 :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은 2016년 이후 반환이 예정
될 예정이며 총 60만6천615㎡에 달하는 부평미군기지 부지와 잔존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대형 문화 인프라 입지 가능성이 
높음8)

- 굴포천의 생태·문화적 재생 :  부평구는 굴포천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부천시와 함께 2015년부터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중. 이사업은 사업비 29억6천만 원(국비 23.7억원, 지방비 
5.9억원)이 투입하여 굴포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지역자원간의 연계 촉진
을 위한 안내판 및 쉼터 설치, 제방길 위험구간 정비, 우리 동네 굴포천 가
꾸기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 추진.

- 부평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부평1동 굴포천 상류 일부 복개 
지역 2㎞구간을 굴포천 복원사업‘ 대상 구간으로 설정하고 생태하천을 따라 
전시공간 및 아뜰리에 등 문화 회랑 지대를 조성하려는 계획임.9) 

- 부평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필요한 공간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예산을 중점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인천시는 미군기지에 남아 있는 땅굴과 건물을 활용해 생태연못과 역사사료관을 조성하고 역사 가치가 
있는 필수 건물을 제외한 구역에는 도심 숲을 조성, 시민이 자연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임. 부지매입비 4,195억원은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납부중임. 2017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
정 

9) 2016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중인 사업으로, 2015년 8월 10일, ｢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후 굴포천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선정될 경우 역시 실시설계가 필요하며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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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과 추진전략(안)

□ 비전   : 키워드 “굴포천, 샘, 음악, 생태계 ” 

             

굴포천변에�샘솟는� b.p.음악�생태�도시 
  

□ 추진전략 

〇 집중과 확산

-  뮤직플랫폼을 구축하여 플랫폼을 마중물로 음악 기반 문화 생태계 조성  
부평구를, 뮤직콘텐츠 산업도시 및 시민 생활문화 특화도시로 발전시킴.

       

- 뮤직플랫폼은 문화도시사업의 역점사업으로 플랫폼에는 음악예술의 DNA를 
굴포천 문화생태계를 중심으로 부평의 전도시공간과 시민생활의 전영역으로 
확산해나가는 발전소 기능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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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업의 입체화

- 정부의 문화 콘텐츠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지원 사업, 인천시 부평 미
군기지 문화공원화 사업, 인천시 및 부평구 도시재생전략, 인천시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원부족을 극복하고 사업성과를 공간화 입체화
함

              

〇 지역 창조인력 양 

-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창조 인력의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문화인력을 
발굴 양성함으로써 도시의 문화 창조 역량을 확대 심화시키는 것임.

〇 거버넌스에서 자율형 네트워크로

- 사업초기 단계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문화도시 네트워크로 발전시
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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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협의체(추진단)가 중심이며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이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프레임으로 재조화해야 함    

기구별 역할 및 구성

구분 역할  구성

문화도시협의체
사업제안, 갈등조정, 지역 예술인·전문가·주민 참여 유
도 

문화단체/시민단체/관련기업

문화도시추진단 기획, 집행, 대외협력, 홍보
행정,전문기관,추진 협의체, 
실무팀 

bp 뮤직플랫폼 제작, 유통, 뮤직랩, 창업지원, 뮤직아카이브 운영 음악 음반관련 전문가, 기업

행정기관
행정지원, 정부 보고 · 협조요청, 재생· 콘텐츠 정부기
관 협력  

문체부/인천시/부평구

전문기관 자문, 연구지원, 평가, 컨설팅
부평문화재단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주요협력기관 문화, 콘텐츠, 연구 기관   
인천문화재단,인천관광공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콘텐츠코리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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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점 사업

 1) 중점사업 선정 기준

〇 지속가능성 : 추진사업의 성과는 축적될 수 있고 사업목표 기간 중 자생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〇 문화적 파급 : 중점사업들은 지역 문화 예술 기관과 단체, 행사와 프로그램, 
타장르와의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문화전문인력 유치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〇 문화 예술의 생활화 : 다수의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 동
호회와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주
체로 발전할 수 있는가?  

〇 사회 경제적 파급 :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문화예술
관련 산업과 지역 사회경제적 기업의 활성화가 가능한가?  

〇 브랜드 구축 : 도시의 고유한 자산과 잠재력을 역동화하여 도시 특성화를 달
성할 수 있는가?

 2) 중점사업 예시

〇 뮤직플랫폼조성 : 제작·유통 기업지원, 뮤직랩, 아카이브 운영 

〇 전문창작역량지원사업: 밴드활동지원

〇 음악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아카데미, 아마추어 밴드 지원, 축제

- 구민: ‘1악기 1클럽 운동’ (지표 현황조사후 별도 설정) 

〇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뮤지션 레지던시, 라이브 클럽활성화, 음악박물관

- 음악인과 음악이 흐르는 거리

 3) 연계 사업 발굴 구체화 (재원 확충 및 사업 입체화)

〇 도시재생 :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굴포천상류 복원(계획중)

〇 캠프마켓 이전사업: 2016년 이전 후 하반기 사업 가시화될 예정

〇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문체부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문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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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재생 사업 , 유휴산업 군사 공공시설의 문화재생 추진으로 새로운 문화융
합공간 조성 (2015년 237억)               

〇 인천시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인천시 2016년부터 ‘인천가치재창조추진단’구
성 사업 본격화 계획, 구군별 <인천가치재창조 정책 오디션>사업 (예정

〇 문화콘텐츠제작 공간 조성 사업 : 문체부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육
성-‘콘텐츠 창작공간 조성 지원 사업’ 10) (2015년 45개 지원)

 4) 당면 과제 

〇 준비조직(TF) 구성 (사업추진전체일정 검토) 

〇 마스터플랜 작성 (4~5개월 소요)  

- 비전과 전략 수립, 주요사업 타당성, 추진 체계 구체화 

〇 추진조직 구성

10)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스토리 창작자 지원 위한 ‘스토리클러스터’ 조성, 지역 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 운영,  음악인 창작 지원 위한 ‘음악창작소’ 구축,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 위
한 ‘웹툰 창작체험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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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1. 뮤직 아카이브 사업과 ‘기지촌 문화’의 범위에 대해
〇 애스컴 일대인 신촌지역에 17개 내외의 클럽이 성업을 이루었고, 이 일대에 

상당수의 밴드단원들이 거주하는 등 스탠다드 팝과 로큰롤이 한국에 전파되
는 거점 지역 중의 하나였다는 점, 그리고 6,70년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부평 
연고 음악인과 전문밴드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사실은 부평음악융
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장소의 역사적 배경에 해당함.

〇 부평음악도시 사업은 예술의 한 분야인 대중음악의 창작과 유통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생활문화로 확대함으로서 인천시
와 부평구를 문화도시 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임

〇 아카이브 구축의 주된 대상은 클럽 및 미군 캠프 내 음악활동과 관련된 자
료, 한국 대중음악의 변천과 관련된 자료임.

〇 ‘기지촌 문화’도 미국 대중문화가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접변·정착하는 과정
과 생태계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은 기지촌 주변 클럽의 음악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한 미군이나 군속의 생활, 미군위안부
의 생활 등은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직접 관
련된다고 할 수는 없음). 

 
 2. 인천시 음악 기반 콘텐츠산업의 타당성

〇 부평구의 문화도시 전략을 콘텐츠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 플랫폼을 중심
으로 음악 창작과 음반제작 유통업체를 유치하여 음악 음반 제작 산업 활성
화시킴으로서 시민 생활문화역량강화, 도시브랜드 구축 등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임.

〇 최근 인천의 문화창조산업의 입지계수를 분석한 논문에서는11) 고성장 ·고특
화도를 기준으로 볼 때, 행위예술분야를 인천시의 육성대상분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12) 그러나 그러나 음반 및 비디오 물 제작업의 입

11) 윤석진(2015), ｢인천시 문화창조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인천발전연구원.
12)“인천은 행위 예술 분야의 성장세는 인천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준다. 부평을 중심으로 한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행위 예술 
분야의 산업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예술가의 지역 내 정착 지원, 공연예술 서
비스업체의 유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공연 공간 확보 등의 종합적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윤석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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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수는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각각 0.31. 0.34로 나타났으며,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의 입지계수는 0.18, 0.03으로 나타나 산업입지계수로 
볼 때 음악 관련 산업의 특성화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
음.13)

 
 

13)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기준) 사업체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 
G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 0.31 0.34
J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0.21 0.08
J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0.29 0.18
J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0.21 0.13
J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0.10 0.05
J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0.00 0.00
J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0.15 0.26
J59141 영화관 운영업 1.05 1.34
J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0.18 0.03
J59202 녹음시설 운영업 0.21 0.15
J60100 라디오 방송업 0.54 0.84
J60210 지상파 방송업 0.63 0.04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0.00 0.00
J60222 유선방송업 0.83 0.78
J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0.74 0.65

<표 17> 인천 오디오 비주얼 분야의 세세산업분류별 입지계수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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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만드는 것은 문화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함께하는 것

조주연(사회적기업 티팟 대표)

□ 도시의 미래는 누가 계획하는가?

지금 세상 살기가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에는 뭔가 잘못된 점,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지만, 세상을 바
꾸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 여겨 감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 또 다른 세
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투쟁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이어지면 가능한 일,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 가는 
실천에 대한 희망을 품어본다는 관점에서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앞서 발제자가 “문화도시란 도시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를 창출하여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로 요약되며,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문화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새로운 비전, 역동적인 전
략, 아니면 특별한 사업?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문화도시 부평을 왜하는지, 어떤 새
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결과 부평은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가 숙고되
어야 한다. 게다가 이 숙고는 누가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선택 또한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다. 과거의 방식은 행정가와 전문가가 숙고-선택-실행을 했고, 그 말
미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방식이 도시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접근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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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새로운 도시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왜-어떻게-어떤 목표로 

함께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공동체가 교감하는 소통을 이루어 

내려면, 사업 아이템을 정하기 이전에 이유-방법-목표를 공감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

□ 비전을 함께 만드는 과정, 시카고문화발전계획

시카고시 문화업무특별행사부(Department of Cultr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는 도시의 문화예술 성장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2월 시카고문화발
전계획(Chicago Cultural Plan 2012)에 착수하고, 문화 민주화(시민과 도시 문화 
비전을 창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계획과정을 시작하였다. 첫 타운홀 미팅에서 
“문화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4,700명이 넘는 시카고 시민
들이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 다른 수천 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였다. 

<그림2>  프로젝트 팀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대중들의 피드백을 모았다. 8번의 타운홀 미팅, 20번의 

근린지역 문화 대화시간, 소셜 미디어 교류, 10번의 문화부문 집중 분석 회의, 2번의 도시 전문가와 

사상가들의 글로벌 포럼, 수많은 일대일 이해당사자 인터뷰, 독자적으로 열린 분야별 회의, 문화발전계

획 웹사이트와 블로그 등

이 과정을 통해 2012년 10월 시카고문화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시민제안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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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장에 선 미셀 분(Michelle T. Boone)은 “비전은 일어나야만 하거나 일어날 지
도 모르는 일을 예상하는 행위나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시카고는 거대한 아이디어
와 비전을 가진 사상가들이 언제나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이 계획 역시 비전을 
가진 사상가인 시카고 시민들, 바로 여러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예술
을 통해 커뮤니티를 건설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수백 개의 권고사항이 만들어졌습니
다...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봅시다.”라고 제안했다. 발표장에 함께한 람 엠마뉴엘(Rahm 
Emanuel) 시카고 시장은 이행계획(Transition Plan)에 제시된 이니셔티브를 완수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 계획은 시민과 시가 함께 추진 중이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야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누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냐하면 계획과 실행은 분리될 수 없고, 계획한 주체가 자발성을 내기가 더 쉽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부평의 문화도시는 구청과 재단, 그
리고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실행할 것인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중
심에 두고,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계획부터 실행까지 함께하는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주체적인 시민들과 창의적인 예술이 새롭게 결합
해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지금 세상은 문화예술에게 '나의 문제
와 그들의 문제를 뒤섞어 내기'를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자로서 창의적인 실천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는 문화적으로 계획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방법을 지금 찾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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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는 문화 “밖”에 있다

임동근(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김창수, 부평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략 수립의 전제들

발표문 중 부평구민의 문화소외 현상을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부평구민 
중 문화예술 행사에 연간 1회도 참여하지 않은 구민이 39%"에 달한다. 그나마도 
일회성 단순 참여이고, 구민 중 4.4%만이 동호회 활동을 했었다. 여기에 문화활동
을 하더라도 부평 이외에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부평구에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
다. 부평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부평역사박물관, 등등. 

부평의 문화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새로 개발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할 
때 위 상황은 곱씹어 볼 내용이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활용면을 다시 생
각해보자는 의견 또한 타당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시설의 활용, 그 이상으로 생각
해볼 필요도 있다. 부평구민에게 문화예술 행사란 무엇이고, 문화활동이란 어떤 의
미인가? 쉽게 말해 부평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조건들, 여건들은 문화 외부에 있
지는 않은가? 이 말은 문화도시를 '문화'에서 찾는 한계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발표글의 마지막부분에 중점사업을 구상하며 그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지속가
능성', '문화적 파급', '문화예술의 생활화', '사회경제적 파급', '브랜드 구축'. 문화
를 통해 상상하고, 다른 자원들을 문화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준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첨부하자면 문화라는 장 이전에 부평이라는 장을 계속 생성시키는 
새로운 유입들(청년, 이주자 등),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모든 정부정책들이 그리는 꿈(정책, 비전)에서 제일 혜택을 못 받아왔
던 사람들, 그럼에도 계속 그 곳(부평)에서 사는 사람들을 고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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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석,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

얼마전 결정된 서울 도시브랜드를 둘러싼 구설수들은 기존 여러 도시들의 브랜
드들을 떠올렸다. 너도나도 유치원 수준의 영어단어들로 만든 브랜드명과 이와함
께 보여지는 유치한 도형들을 도시 여기저기에 광고하는 촌극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런 일들을 보며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왜 다른 도시사람들에게 그 도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씌우길 바라는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명 앞에 붙는 여러 단어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해피 수원에 살아
서 해피한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광고와 같다면 도시명의 광고는 무엇
을 팔고자 하는가? 

발표문에서 문화도시 브랜드전략의 성공요건들을 제시하였고, 그 안에는 도시정
체성, 일상, 도시스타일, 상징성 등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 그 개념들이 포괄하는 
부평의 많은 것(일, 이벤트, 물건)들이 외부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 이 발표문은 그 
많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프로젝트와 결합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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